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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제12차 중앙집행위원회, CJB청주방송에서 개최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청주방송 회사 측과 이두영 청주방송 이사회 의장(두진건설 회장)은 故 이재학 PD 사망 

사건의 진상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청주방송과 유족, 언론노조, 대책위의 합의로 

만들어진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현재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왔지만 청주방송 회사 측은 그 결과를 즉각 인정하지 않

고 협상에서 같은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4년간 청주방송에서 일한 故 이재학 PD에 대한 부당

해고와 노동자성, 1심 소송 중의 위법부당행위와 사망에 이르는 원인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

도로 합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4.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제1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6월 30일 오후1시 CJB청주방송에서 개최합

니다. 청주방송 사태의 위급함에 따라 기존 서울에 개최했던 중앙집행위원회를 청주로 변경합니다. 

언론노조는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특별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또 같은 날 오후4시 

두진건설 앞에서 <故 이재학 PD 명예 회복, 청주방송 정상화, 언론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5. 이에 앞서 언론노조는 25일 청주방송과 이두영 의장에게 진상조사 결과 즉각 수용과 이행

요구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故 이재학 PD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

명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명예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이두영 의장은 배후조종

을 중단하고 청주방송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상조사위 결과를 수용하라”고 밝혔습니다.

 

6.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 대책위도 6월29일 CJB청주방송을 비롯한 거점을 정해 피

켓팅(29일 낮12시)을 시작으로, 총력투쟁집회 및 행진(29일 오후5시), 문화제(29일 오후8시), CJB청주방

송 앞 전체 선전전(20일 오전 8시) 등 1박2일 동안 총력투쟁을 합니다. (끝)


